
목장나눔지(26.06.21일� 설교)

설교제목:� 믿음을� 방해하는� 사소한� 것들� /� 본문:� 창세기� 16:1-6

찬양:� 이� 믿음� 더욱� 굳세라

#� 마음열기

� � � 아브라함� 가정이� 가나안� 땅에� 10년� 살면서� 그곳� 방식에� 잠식되었던� 것처럼,� 요즘� 나의� 일상(예:� 유튜브�

알고리즘,� 쇼핑� 습관,� 재테크�열풍,� 숏폼� 시청�등)� 중에서� "아,� 나도� 모르게� 세상� 트렌드와� 문화에� 깊이�

스며들어� 있구나!"�하고�새삼�깨닫게�된� 부분은�무엇인가요?

#� 말씀� 들어가기

� � � 우리는� 구원을� 향한� 하나님의� 거대한� 약속인� '언약'을� 위해� 부름받은� 존재입니다.� 주님은� 우리의�

믿음을�통해� 이� 약속을�이루어가시지만,� 우리의�일상에는�믿음을�뒤흔드는�사소한� 방해물들이�늘� 도사

리고�있습니다.� 창세기� 12장부터� 22장까지는�믿음이� 부족한� 아브라함을�끊임없이�설득하시고�세워가시는�

하나님의�열심을� 보여줍니다.� 그러나� 오늘� 본문은� 아브라함� 가정이� 겪는� 갈등과� 비극을� 통해,� � 신앙을�

무너뜨리는� 사소하지만� 치명적인� 복병들을� 고발합니다.� 그것은� 바로� 영적� 낙심을� 유발하는� 부주의한� '

말'과,� 나도� 모르게� 젖어� 든� '가나안의� 문화'입니다.� 오늘� 말씀을� 통해� 우리의� 입술과� 가치관을� 점검하

고,� 세상의�효율성보다�하나님의�말씀을�우직하게�따르는�참된�믿음을�회복하기를�소망합니다.

1.� 믿음� 없는� 말의� 파괴력

� � � 사래의� "우리� 힘으로� 여종을� 통해� 자녀를� 얻자"는� 불신의� 한마디는,� 횃불� 언약(창15장)을� 경험한� 지�

얼마� 안� 된� 아브라함의� 믿음을� 산산조각� 냈습니다.� 인간은� 생각보다� 유약하여� 사소한� 말� 한마디에� 인

생의� 방향이� 바뀌기도� 하므로,� 우리는� 공동체와� 이웃을� 향해� 불평과� 염려가� 아닌� '믿음의� 언어'를� � �

선포하는�연습을�해야�합니다.

##� 나눔� 질문� 1)

� � � 내가�무심코� 던진�부정적인�평가나�염려의� 말이�가정이나�목장의�믿음을� 떨어뜨렸던�적은�없었나요?�

반대로�공동체의�따뜻한�격려�한마디�덕분에�영적�침체나�낙심에서�벗어났던�경험이�있다면�나누어봅시다.

2.� 가나안� 문화에� 잠식된� 세상� 지혜

� � � 사래가�하갈을�첩으로�들인�시점은� '가나안�땅에�거주한�지� 십� 년� 후'로,� 이는�그들이�세상�가치관과�

문화에� 철저히� 동화되었음을� 뜻합니다.� 세상의� 문화는� 오로지� 눈에� 보이는� 소유와� 합리성,� 효율성만을�

쫓아가지만,� 이러한� 인간적인� 똑똑함은� 때로� 하나님� 나라의� 사역을� 방해합니다.� 우리는� 세상� 문화에�

조금은�둔감해지더라도�하나님의�약속을�미련하게�기다리는�믿음이�필요합니다.

##� 나눔� 질문� 2)

� � 세상이� 말하는� 효율성,� 계산적인� 이익(세상� 지혜)을� 따라� 판단했다가� 도리어� 영적인� 부작용이나� � �

신앙의�후퇴를�경험했던�적이�있다면�언제인가요?

#� 나가면서

우리의�삶이� 믿음을�세우는�언어로� 서로를�강건하게�하고,� 세상의�계산적인�지혜에는�조금�둔감해지기

를� 원합니다.� 우리가� 말과� 세상� 가치에� 함몰되지� 않고� 묵묵히� 이해되지� 않는� 말씀을� 쫓아갈� 때,� 주님

은�미련해�보이는�우리를�통해�영광스러운�언약의�기적을�반드시�이루실�것입니다.



[Prayer� Share]� 기도제목� 나누기

1.�우리의�입술이�불평과�염려를�버리고�서로의�신앙을�세워주는�믿음의�말을�선포하게�하시고,�

� � � 세상의�효율성보다�말씀에�우직하게�순종하는�믿음을�주소서.

2.� 교회가� 세상� 문화에� 동화되지� 않고,� 도리어� 지역사회를� 향해� 아낌없이� 사랑을� 퍼주며� 문화를� � � � � �

� � � 바꾸어가는�복음의�통로가�되게�하소서.

3.� 우리교회�여름사역가운데�안전과�은혜가�넘칠�수� 있게�하소서.

4.

5.


